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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교육이 자기성찰과 세계시민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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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on Self Reflection 
and Global Citizenship of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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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교양교육에서 실시하는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기성찰과 세계시민성에 미
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 소재 S대학에 교양필수 교과를 수강하는 145명의 학생들
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한 학기 동안 실시하고 사전-사후 검사를 수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 통계,
빈도 분석, 상관 분석, t-검증,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통계 프로그램은 SPSS 25.0 프로그램이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성찰과 세계시민성 모두 사전-사후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성찰과 세계시민성은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상관계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셋째, 자기성
찰은 세계시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추정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세계시민교육 관련
이슈들 중에서 학생들은 환경관련 문제를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교육과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대
학에서의 교육경험이 자기성찰을 바탕으로 세계시민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세계
시민교육이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책무성의 한 부분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제안하며, 교육프로그램의 고도화를 위한 교육
전략의 모색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rogram 
on the self-reflection and global citizenship of college students. To accomplish this purpose, a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rogram was conducted for 145 students taking liberal arts courses at the S 
University in Seoul one semester, and pre and post-tests were conducted as part of the program. 
Descriptive statistics involving frequency, correlations, t-test,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arried out 
using the SPSS 25.0 program. The main results of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both self-reflection 
and global citizenship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re and post analyses. Second,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lf-reflection and global citizenship, and the corresponding 
correlation coefficien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self-reflec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global 
citizenship, and the estimates were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Last,  it was found that the college 
students considered environmental issues as the most important and urgent educational tasks among 
various global citizenship educational issues. In conclus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educational 
experience at the University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global citizenship based on 
self-reflection.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has to be offered  at the 
Universities owing to their accountability to nurture human resources. The present study also gives 
implications for finding an educational strategy for the advancement of educational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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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정보화, 그리고 인공지능의 급
속한 발달은 미래사회의 중심으로 성장해야 하는 대학생
의 성찰 능력과 사회적응 능력을 그 어느 때보다 요구하
고 있다. 학생들은 인공지능과 로봇에게 대체되지 않을 
전문인이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하며, 동시에 대학은 이들
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숙고하여 빠르게 교육혁
신을 이루어야 하는 당면과제에 직면해 있다. 더 이상 특
정 지식을 전달하고 학습하는 교육으로는 매일매일 쏟아
지는 수많은 지식과 정보에 현명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워
진 것이다. 인재양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창의와 
융합의 교육시스템 구축이 대학의 최대 과제가 되었다.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 대학생에게 요
구되는 핵심역량을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개인적 차원에서 필요한 자기성찰(self-reflection) 
역량이다. 자기성찰은 개인의 경험과 관계된 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자신과 
타인 간의 경험과 가치관의 차이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
도 제공하기 때문에[1], 다름에 대한 인정, 다양성에 대
한 인식,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 등에 대해 유연하고 개방
적인 태도를 기르는데 필요한 역량이다. 

이러한 자기성찰은 대체로 메타인지 과정을 통한 자기
이해를 전제로 하므로 자기성찰의 기회에 많이 노출될수
록 자기자신을 객관화하고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경험
이 증가하여,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갖게 된다[2]. 특히 대학생들에게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내면적 성찰은 사회로의 성공적인 진출을 준비하
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혼란과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대학교육에서 성찰능력 향
상을 위한 다양한 교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2,3].

다른 하나는 사회적 차원에서 필요한 세계시민성
(global citizenship) 역량이다. 세계시민성은 시민이라
는 지위에 기대되는 자유, 권리, 책임, 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 덕성의 총체로 볼 
수 있다. 이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을 통
해서 육성되어야 하는 역량으로[4], 세계적으로 공동의 
관심과 문제해결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이슈들을 인류 공
동체가 함께 해결하여 지구촌 사회의 공존과 발전에 기
여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에 기인한다. 

2015년 개최된 세계교육포럼에서 세계시민교육은 미
래교육의 핵심 키워드로 지정되었고, 2030년까지 국제
사회가 함께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발전목표에 포함되면

서 글로벌 교육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다[5]. 이에 따라 초·
중등학생 대상의 세계시민교육과 관련 연구들이 적극적
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대학생과 성인 대상의 교육과 연
구들은 아직 상대적으로 부족하다[6].

Nussbaum은 대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다양한 교과들을 이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학
생들이 컴퓨터 과학이나 엔지니어링 등을 전공할 수 있
지만, 이러한 교육과정에서도 역사, 철학, 문학 등 세계시
민성 향상을 위한 기초 교양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7]. 최근에 수행된 관련 선행연구들도 세계시민교육이 
전 세계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
한 지식, 태도, 행동을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의 측면에
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4,8].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최근 몇몇 대학에서 세계시
민교육이 실시되고 있다[8-11]. 2011년 경희대가 국내 
대학에서 가장 먼저 시민교육을 교양필수 교과로 도입하
였고, 이후 숙명여대 등도 교양필수 교과로 운영하기 시
작하였다. 현재 공주대, 서울교대, 한동대, 등에서 교양교
과로[9], 선문대 등에서 교과 또는 비교과로 운영하고 있
다[4]. 이에 따라, 교육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들도 보고 되
고 있는데, 시민교육을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효과를 분석하거나[4], 대학교육에서 환경담론과 세계시
민교육의 연계가능성에 대한 연구[7] 등을 사례로 들 수 있다. 

2018년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은 세계시민교육 대학
강좌개설 지원사업을 통해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대학
교육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한 바 있다[9]. 그러나 아직 
대학에서 세계시민교육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영되
는 사례가 다양하게 제공되지 않기에, 관련 연구의 축적
도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세계시민교육의 사례는 
S대학에서 비교적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과 프로
그램이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필수 프로그램으
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역량 모두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이 과정에서 학생들 스스로 문제의식을 느끼고 
발견하여 해결하려는 실천과정이 포함된다. 자기성찰과 
세계시민성이 대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필요역량으로 제
안되는 만큼[3,7,9], 대학에서 실시된 세계시민교육 프로
그램의 효과검증과 자료의 축적은 관련 교육체계의 고도
화와 교육전략 모색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참여가 학생들의 자기
성찰과 세계시민성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그리고 개인의 
성찰능력이 세계시민성에도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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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수집절차
본 연구는 준실험연구로 세계시민교육의 효과를 측정

하기 위해 실험처치 사전과 사후의 결과를 비교분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효과검증
을 위해 서울 소재 S대학에서 세계시민교육 관련 교양교
과를 수강하는 1학년 재학생들을 편의표집하였다. 총 
145명이 연구대상이며, 연령 범위는 18세-23세
(M=19.29, SD=.89)이다. 표본이 여자대학이므로 연구 
참여자는 모두 여성이며, 교양교과의 특성상 전공은 인
문사회계열, 어문계열, 공학계열, 자연과학계열, 예체능
계열 등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자료수집은 2020년 1
학기에 진행되었다. 자기성찰과 세계시민성의 변화를 측
정하기 위해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하고 학기초와 학
기말에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2.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성찰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개발하고 타당
화한 자기성찰 척도를 사용하였다[13]. 본 척도는 자기탐
색, 타인이해, 타인탐색, 자기이해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0문항, 5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문항의 내적합치도 Cronbach alpha
는 사전검사, .839, 사후검사, .826 이었다. 

둘째, 세계시민성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고등
학생과 대학생으로 대상으로 하여 개발하고 타당화 한 
세계시민성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14]. 시민
의식, 다국적 의식, 지구공동체 의식의 세 개의 하위요인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0문항, 5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문항의 내적합치도 Cronbach 
alpha는 사전검사, .857 사후검사, .811이었다. 마지막
으로 세계시민성 교육의 중요한 이슈에 대한 서술의견 
문항 한 개를 추가하였다.

2.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

상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사전-사후 검사 결과의 비교를 위해 대응표본 t-검
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자기성찰이 세계시민성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넷째, 세계시민교육의 중요한 이슈를 알아보기 위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에 사용된 통계 프
로그램은 SPSS 25.0이었다. 

2.4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S대학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양필수 교과로 운영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2015년
에 개발되어 2016년부터 실시되었으며, 프로그램의 내
용과 방법, 평가기준 등은 매년 담당교원들의 워크숍과 
피드백을 통해 수정, 보완하여 개선하고 있다. 6년째 시
행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타당성
에 대한 검증 역시 연구보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11]. 

한 학기에 약 1,200여명의 학생들을 35개 내외의 분
반으로 구분하여 분반별로 35-40명의 학급크기로 운영
한다. 교과의 특성상 관련된 지식의 전달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대학생들이 글로벌 공동체
의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시민역량이 무
엇이며 왜 필요한지, 무엇이 중요하고 시급한지에 등에 
대해 학습자와 교수자가 함께 토론하고 탐구하는 입문 
수업의 특성이 강하다. 

15주 2학점으로 구성된 본 교과는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시민성과 관련된 주요 주제 10가지 정도
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사회정의, 인권, 지속가능발전 
등의 주요 주제들 또는 학생들의 관심주제들은 2-3주차
에 걸쳐 진행되기도 한다. 평가방법은 Pass/Fail이며, 평
가내용과 기준은 보고서, 퀴즈, 출석, 발표 등으로 이루
어진다. 교양필수 교과이므로 분반별 수업내용과 평가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있다. 수업전반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진행되지만, 분반별 학생들의 특성과 교수자의 자율성은 
20-30% 내외에서 고려된다. 

2020년 1학기의 경우, 급작스런 코로나-19로 인해 
수업은 원격으로 진행되었다. 직접 대면하여 토론하거나 
소집단 구성원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적용하
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웠기에, 비실시간/실시간 원격수
업을 병행하였다. 비실시간 수업은 수업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하였으며, 실시간 수업은 ZOOM수업을 활용하였
다. 주로 이론적인 내용들을 비실시간으로, 토론과 발표, 
질의응답 등은 실시간 ZOOM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또
한 학생들은 SNS 등 다양한 온라인 소통방식으로 토론
과 협업을 진행하였으며, 심층탐구 및 문제해결의 방식
에 따라 온라인 카드뉴스, 블로그 등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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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est Post-test
t

M SD M SD

Self-exploration 3.71 .42 3.88 .71 -10.90***
Other-awareness 3.38 .39 3.49 38 -7.61***

Other-exploration 3.77 .39 4.01 .35 -11.45***
Self-awareness 3.67 .50 3.90 .41 -10.18***

Total of 
Self-Reflection 3.63 .32 3.82 .27 -16.17***

Sense of 
Community 3.30 .55 3.44 .61 -7.68***

Sense of 
Multi-culture 3.65 .63 3.73 .67 -6.14***

Citizenship 4.20 .42 4.37 .37 -11.64***

Total of Global 
Citizenship 3.72 .41 3.84 .43 -14.03***

***p<.001

Table 2. Results of Pre-test and Post-test  

Week Contents Activities
1 Introduction

120 Minute 
Lecture+Disc
ussion+Activit
ies+Feedback

2 Qualities and Competencies of Global 
Citizens

3 Self-Understanding & Self-Reflection

4 Relations
5 Empathy & Communication

6 Leadership
7 Problem Solving

8 Mid-term

9 Global Citizenship Ethics & 
Responsibility

10 Social Justice & Human Rights

11 Sustainable Development & 
Environment

12 Multi-Cultural Society & Leadership

13 Presentation(1)
14 Presentation(2)

15 Term-paper

Table 1.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rogram 

3. 연구결과

3.1 사전-사후 검증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후의 비교를 위해 자기

성찰과 세계시민성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기성
찰의 하위요인과 총합, 그리고 세계시민성의 하위요인과 
총합 모두 사전 점수에 비해 사후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3.2 자기성찰이 세계시민성에 미치는 영향
자기성찰과 세계시민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두 변인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관관계는 .595
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1). 두 
변인의 정적 상관을 확인한 후, 자기성찰이 세계시민성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회귀모형이 산출
되었고 이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이 
결과는 자기성찰이 세계시민성을 예언하는 의미있는 변
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SE t p

Self-Reflecti
on

Constant .27 .40 .66 .51
Global 

Citizenship .94 .11 8.86 <.001

ANOVA
SS df MS F p

Regression 9.26 1 9.26 78.48 <.001
Residual 16.88 143 .12

Total 26.14 144
R=.60,  R2=.35,  SE=.34,  p<.001,  Durbin-Watson=2.03

Table 3.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n Global 
Citizenship of Self-Reflection 

3.3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분석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세계시민교육의 중요하고 긴급

한 이슈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을 빈도분석을 하였
다. Table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전염병, 저탄소, 기후
위기, 미세 플라스틱 등을 포함한 환경문제에 대한 교육
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인권(소
수자, 젠더, 난민 등), 양극화(교육, 부, 기회 등), 다양성
(다문화, 국제이해, 인종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Issues Frequency(%)
Environment (contagion, low carbon, climate 

crisis, micro plastic...) 67(46.20)

Human rights (minority/ gender rights...) 39(26.90)
Polarization (education, wealth, opportunity...) 21(14.48)

Respect of diversity (multi-culture, 
international understanding, race...) 9(6.21)

Consideration, Respect, Communication... 5(3.45)

Peace, Media Literacy, Cyber culture... 4(2.76)
Total 145(100.0)

Table 4. Frequency Analysis of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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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자기성찰과 세계시
민성의 변화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선행
연구 역시 대학이 전공교육 뿐 아니라 교양과목이나 비
교과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에 기
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2,11]. 이것은 학습자들이 대
학에서의 교육경험을 통해 세계시민으로서 의식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자기성찰은 세계시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에 대한 이해는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삶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과
정이며, 동시에 현 시대가 요구하는 세계시민의 기본적
인 자질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스로를 객관적
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찰적 인지능력이 세계시민성 역
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본 연구 결과는 세계시민성 교육
이 대학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환경문제와 관련한 세계시민교육이 가장 중요하
다는 의견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를 비롯하여 저탄소, 기후위기, 미세 플라스틱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는 어느 정도 합
의되어 있지만, 시대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는 조정과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은 
교육대상의 특성뿐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긴급하고 
필수적인 교육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민감하고 유연하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및 제언

세계시민성은 경쟁보다는 협력을, 권리보다는 책임을, 
차별보다는 평등을, 개발보다는 보호를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대학이 단순한 취업 준
비기관으로 전락하지 않고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세계시민성에 대
한 인식을 토대로 한 자기성찰의 기회와 가치관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본 연구 결과는 이
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체험중심의 세계시민교육이 원격수업
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는 세

계시민교육과 같이 복잡하고 상호연관된 주제가 가장 잘 
전달될 수 있는 학습방법으로써 원격교육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성과 연구가 부족하다는 지적
을 한 바 있다[6]. 본 연구가 하나의 연구사례가 될 수 있
으며, 추후 대학 교양수업에서 원격수업의 가능성을 모
색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점차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세계시민성 함양이라는 거
대 담론을 핵심적인 교육내용으로 채워가고 있고 초국가
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이 교육정책의 필수적인 부분이 될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4, 15].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
직은 인간이 더 우월하다고 판단되는 능력, 즉 무엇이든 
학습할 수 있는 유연함, 창의력, 공감 등은 자기성찰의 
통해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역량은 정보와 기술의 발달
로 인해 양극화되는 그리고 점점 불거지는 글로벌, 글로
컬 한 윤리적 이슈에 대한 책임의식과 해결능력 함양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의 한계이다. 여대생을 대상
으로 교양필수 교과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
정하기 위해 편의표집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여자
대학생만 분석대상이 되었다. 연구대상의 다양성의 제한
으로 인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
서 추후연구에서는 일반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표본의 범
위를 조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교육효과에 대한 
사전-사후 분석의 한계이다. 교육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가 일시적인 처치의 영향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세계시민성 의식과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
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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